
제주항공은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

K-POP 아티스트 제로베이스원

(ZEROBASEONE)과 협업한 제

로베이스원 래핑 항공기 를 공개했

다고 10일 밝혔다. >>사진

제주항공의 제로베이스원 래핑

항공기 는 제로베이스원 미니 6집

어센드-(Ascend-) 의 발매를 기

념해 제작됐다. 항공기 좌우 동체

에는 제로베이스원의 서로 다른 이

미지를 적용해 브랜드 협업의 시각

적 완성도를 높였으며, 글로벌 팬

덤을 보유한 K-POP 아티스트와

항공사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의미

를 더했다.

제로베이스원 래핑 항공기 는 9

일 인천~도쿄(나리타) 노선 운항

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약 5개월

간 제주항공이 취항하는 일본 중화

권 동남아 등 국제선 노선에 투입

될 예정이다.

항공기 동체 래핑은 제주항공이

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마

케팅 활동 중 하나다. 실제 항공기

를 활용한다는 희소성과 함께 고객

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해 주목도

를 높일 수 있어 다양한 IP컬래버

를 통한 마케팅 활동을 활발히 전

개하고 있다.

제주항공 관계자는 제로베이스

원 래핑기를 통해 국내 외 고객들

에게 색다른 브랜드 경험과 여행의

즐거움을 선사할 계획 이라며 앞

으로도 다양한 IP컬래버를 통해 제

주항공만의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

을 확대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.

지난 5월 제주~김포 등 국내선 12

개 노선에 공급된 항공 좌석이 1년

전보다 8만석 이상 줄어든 것으로

나타났다.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

치솟았던 유류할증료가 7월부터 소

폭 내림세로 돌아서고 여름 휴가철

이 다가오면서 항공 공급석 확대

방안이 시급하다는 제주사회의 목

소리도 높아지고 있다.

10일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

르면 5월 제주 국내선 공급석(출

발 도착)은 245만4702석으로, 1년

전(253만7390석)보다 3.3%(8만

2688석) 감소했다. 운항 편수가 1

만3154편으로, 1년 전(1만3344편)

보다 1.4% 줄어든 데 비해 공급석

감소율이 훨씬 더 컸는데, 이는 대

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

른 시장 지배력 완화를 위해 하계

운항기간(3월 29일)부터 제주~김

포 노선의 13개 슬롯을 소형기를

운항하는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

4개 저비용항공사(LCC)에 재배분

한 영향이다.

지난 3월만 해도 제주 국내선 공

급석은 246만1730석으로, 1년 전

(222만7032석)보다 10.5%(23만

4698석) 늘었다. 하지만 4월에는

6.8%(16만5678석) 줄어든 228만

6969석에 그쳤고, 5월에도 감소세

가 이어졌다.

공급석 감소와 편도 기준 3만

4100원이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유

류할증료 등의 영향으로 5월 제주

국내선 여객(유임+환승)은 218만

810명으로, 1년 전(232만4092명)보

다 6.2% 감소했다. 승객이 가장 많

은 제주~김포 노선 여객은 119만

4483명으로, 6.4%(8만1451명) 줄었

다. 또 제주~김해 노선은 9.6%(3만

2193명) 감소한 30만3721명, 제주~

광주 노선은 8.0%(1만3166명) 줄어

든 15만1710명으로 집계됐다. 제주

~청주 노선 여객도 23만3534명으

로, 7.1%(1만7940명) 감소했다.

항공 여객 감소 여파는 제주 관

광객 통계에서도 확인된다. 5월 제

주 방문 내국인 관광객은 96만5100

명(잠정)으로, 1년 전(103만9800

명)보다 7.2% 감소했다. 6월 들어

서는 9일까지 25만7000명이 찾아 1

년 전(31만3000명)보다 17.9% 줄어

드는 등 감소폭이 더 확대됐다.

국내선 항공 좌석 공급이 눈에

띄게 줄면서 제주도관광협회는 제

주 항공좌석 부족 해소 및 접근성

개선을 위한 서명 운동 을 온 오프

라인에서 벌이는 중이다.

제주지역 관광업계의 한 관계자

는 내국인 관광객 감소는 항공 좌

석이 줄고 역대 최고 수준의 유류

할증료로 급등한 항공권 가격, 경기

침체 등 여러 요인에 의한 것으로

보인다 며 병원 진료나 업무를 위

해 다른 지방을 오가야 하는 도민

과 관광객들에게 대중교통이나 다

름없는 항공 좌석 확대 방안을 정

부 차원에서 적극 내놓아야 한다

고 강조했다.

문미숙기자 ms@ihalla.com

서귀포시는 농수축산 온라인몰 서

귀포in정 3분기 입점업체를 26일

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.

입점 모집 대상은 제주특별자치

도 내 생산된 농수축산물 및 가공

식품 생산자이며, 서귀포시가 주산

지인 감귤류, 애플망고 등은 서귀

포지역 내 생산된 농가 상품에 한

하여 입점이 가능하다. 생산자와

소비자간의 직거래 유통구조 활성

화를 위해 감귤류 입점대상을 농업

인과 관내 농 감협으로 제한하고

있으며, 이에따라 법인 및 유통사

업자는 입점할 수 없다.

농산물의 경우 당도가 하우스감

귤 12°Bx, 애플망고 15°Bx(브릭

스), 샤인머스캣 18°Bx 이상 등

품목별 세부 품질기준에 합격해야

하며, 농수축산 가공식품은 ▷제주

우수제품 품질인증(JQ인증) 보유

업체 ▷제주도산 주재료를 이용한

식품제조 가공업체 ▷제주도산 주

재료를 이용한 가공업 HACCP 인

증을 받은 위탁생산 업체 중 1가지

를 충족해야 입점이 가능하다.

입점 희망자는 서귀포in정 쇼핑

몰(www.sgpij.com)에서 온라인으

로 신청하면 된다. 위영석기자

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

는 도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련

긴급 현안을 해결하고 경영 안정화

를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지식재

산 긴급지원사업 3차 참여 기업을

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.

제주도와 지식재산처, 한국발명

진흥회가 주관하고 제주상공회의

소 제주지식재산센터가 시행하는

이번 사업은 지역 내 기업이 직면

한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현안을

수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

해 적시에 해결해주는 기업지원 프

로그램이다.

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2

일까지 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시

스템(http://www.ripc.org/pms)

을 통해 신청하면, 이후 기업 현장

실사와 서면 심사를 거쳐 최종 지

원 기업이 선정된다. 문의 759-

2555.

문미숙기자 ms@ihalla.com

제주관광공사는 오는 13~14일 제주

시 애월읍 수산리 일원에서 지역

대표 농산물을 활용한 2026 수산

리 사탕옥수수 대잔치 를 개최한다

고 10일 밝혔다.

지난해 호응을 얻었던 행사는 마

을 여행 전담 크리에이터인 저스트

닷하우스와 수산리 새마을회, 수산

리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함께

기획 운영하는 로컬관광 콘텐츠다.

공사는 마을 골목과 옥수수밭 쉼

터 등 마을 전역을 무대로 활용, 관

광객들이 수산리의 풍경과 문화를

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행사

를 마련했다.

대표 프로그램인 JEJU 마라

CORN 은 참가자들이 마을을 걸

으며 옥수수 껍질 벗기기, 옥수수

저울 맞히기, 젓가락 게임 등의 미

션을 수행하는 산책형 체험 프로그

램이다.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도

그CORN 프로그램은 반려견과

함께 옥수수밭을 누비며 미션을 수

행하는 콘텐츠로 구성된다.

또 수산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

는 옥수수 도슨트 프로그램은 마

을 골목과 옥수수밭을 함께 걸으며

사탕옥수수 재배 과정, 마을의 역

사, 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

듣고 직접 옥수수를 수확하는 체험

도 할 수 있다.

프로그램 예약은 마을ZIP 모바

일 예약페이지(www.maeulzip.

com)에서 가능하며, 행사 당일에

도 잔여석에 한해 현장 접수가 진

행될 예정이다. 문미숙기자

10일
코스피지수 7730.82

-366.11
▼ 코스닥지수 951.63

-16.18
▼ 유가(WTI, 달러) 88.20

-3.10
▼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553.92 1500.48 1EUR 1799.17 1728.97

100 968.90 935.58 1CNY 236.65 214.13

2026년 6월 11일 목요일6 경 제

5월 제주 국내선 항공좌석 3.3% 줄었다

오는 13~14일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일원에서 사탕옥수수 대잔치가 열린다. 사진은 지난해 행사

모습. 제주관광공사 제공

사탕옥수수 활용한 마을 여행 선뵌다


